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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순득,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Effect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Soon-deuk Joun,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의 차이 및 영향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예술심리상담사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t-test,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연령 및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상
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은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술심
리상담사의 직무 몰입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self-efficacie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and their job involvem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8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which includ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latter of whi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caus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differences in
self-efficac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showed that mean 
age and monthly income significantly affected self-efficacy. Second, mean monthly income impa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Third,
self-efficacy perceived by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involvemen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the job involvements of art psychological counse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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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

람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반면 코로나 19
등의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 따
라서 새로운 사회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감정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예술로 심리 상담을 매체로 하는 예술심
리상담사들의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심리
상담은 대화, 에니어그램, 역할극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술이라는 매체로 상담하는 자로 예술심리상담사란 치
료사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본인
의 심리적인 소진이나 내담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때
는 내담자에게 악영향을 주며, 만성피로 같은 신체적 이
상이나 자존감,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예술심리상담사는 예술(미술치료, 음악치
료, 운동요법, 푸드테라피 등)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의 소통이며, 개
인의 내면적 세계를 예술활동을 통해 이끌어내는 사람이
라는 것이다[2]. 위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란 미술, 음악, 
동작 등의 활동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 소통하고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병리적으로 치
료하는 자라고 한다[3]. 이와 같이 예전에 없던 사회적 문
제로 나타난 내담자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들을 해소하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업가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와 직무몰입의 사
이에서 직무만족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4]. 즉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은 상담효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 몰입이란, “직무 몰입은 자신의 직무와 
심리적으로 동화하는 정도 또는 전체적인 자아 이미지 
속에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이며[5], 또한 직
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직무만족 역시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직무에 몰
입하게 되면 직무성과가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강화되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타 변인과 자기 효능감, 상담성과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상담자의 영성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타 변인과 
자기 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성인애착 안정성이 상담자 발
달수준과 공감을 높여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기여함을 경험적으로 확인 되었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결과를 살펴보면, 예술심리상담사가 직무
에 몰입하게 되면 상담성과가 높아지며, 상담만족이 강화 
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직
무 몰입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무 
몰입을 위해서는 상담사의 자기성찰과 자기 효능감이 중
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결과
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말하며[9], 자신의 업
무수행능력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
여 자신을 잘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과제를 끝
마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10]. 또한 예술심리상담사의 적극적인 작용으로 
인해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특이성이 중요성을 가지고 결
국 상담사 스스로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이다[11]. 이와 같이 예술
심리상담사의 직무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상황과 독립적 성향처럼 작용하지 않아서 자기 효능
감의 강도와 지속여부는 상담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
단이라고 볼 수 있다[12].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효
능감은 개인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며 내담자에
게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관계와 좋은 공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이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에 따른 직무 
몰입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선행
연구에서 직무에 몰입하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6]는 연
구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상담교육에 참여한 예술심리상담사 들의 직무 몰입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심리상담 성과의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된다. 기존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
으로 심리상담 상담성과와 상담만족도에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직무 몰
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에 따른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예술심리상담사의 직
무 몰입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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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

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
능감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
입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3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0일까

지 서울특별시의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48부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자기 효능감 21문항, 직무 몰입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월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
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현철[14]이 사용한 자기 효능감
의 측정도구는 21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
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오[15]가 사용한 직무 몰입 측정
도구는 20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자기효
능은 .772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건강성 .835
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무 몰입은 .750의 신
뢰도를 보이고 있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

Self-efficacy 21 .772

Job immersion 20  .750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
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 
상관관계, t-test, 일원 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
과 직무 몰입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향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

심리상담사의 성별은 남자 37명(25.0%), 여자 111명
(75.0%)으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3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8명(25.7%), 30대가 22명(14.9%), 20대가 21명14.2%), 
60대 이상이 1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수준
은 300만원 이상-399만원 이하가 69명(46.6%)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가 44명(29.7%), 400만원 이상-499만원 이하가 18
명(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Total(N=148)

Frequen
cy Ratio(%)

Sex
Male 37 25.0
Female 111 75.0

Age

20s 21 14.2
30s 22 14.9

40s 53 35.8
50s 38 25.7

Over 60s 14 9.5

Monthly 
income 
level

1.600,000 won or less 3 2.0

1,600,000-1,990,000 won 7 4.7
2,000,000-2,990,000 won 44 29.7

3,000,000-3,990,000 won 69 46.6
4,000,000-4,990,000 won 18 12.2

5,000,000 won or more 7 4.7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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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예술심리상담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 몰
입(M=3.57) 요인이 자기 효능감(M=3.46) 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모두 평균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elf-efficacy 148 2.67 4.33 3.46 .43

Job immersion 148 2.45 4.75 3.57 .55

Table 3.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3.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 가족건강성, 직무 몰

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739, p<.01).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
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Self-efficacy Job immersion

Self-efficacy 1

Job immersion .739** 1

**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 변량 분산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자기 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39, p>.05). 연령에 따른 자
기 효능감은 20대 집단과 40대 집단이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89, p<.05).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4.492, p<.01).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
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 및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40대, 500만원 이상 집
단이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lassification
Levene’s test

M SD t/F(p)
ScheffeF P

Gender
Male

.391 .533
3.50 .44 .639(.52

4)Female 3.44 .43

Age

20’s(a)

18.015 .115

3.16 .17

3.189(.0
15)*
a<c

30’s(b) 3.44 .42

40’s(c) 3.53 .49
50’s(d) 3.50 .42

60’s and above 
(e) 3.56 .31

Monthly 
income

Less than 1.67 
million   KRW (a)

4.253 .113

2.76 .16

4.492(.0
01)**

a<f,c,e,b
,d

More than 1.68 
million KRW – 
less than 1.99 
million KRW (b)

3.40 .46

More than 2 
million KRW – 
less than 2.99 
million KRW (c)

3.53 .40

More than 3 
million KRW – 
less than 3.99 
million KRW (d)

3.38 .42

More than 4 
million KRW – 
less than 4.99 
million KRW (e)

3.53 .44

More than 5 
million KRW   (f) 3.92 .12

*p<.05,  **p<.01

Table 5.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일원 변량 분산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직무 몰입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계적 유
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398, p>.05). 연령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1.484, p>.05). 월 소득수준에 따른 직무 몰입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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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5.234, p<.001).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직무 몰입은 성별, 연령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
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
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500만원 이상 집단이 직무 몰
입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직무 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Classification
Levene’s test

M SD t/F(p)
ScheffeF P

Gender
Male

1.410 .237
3.46 .44 -1.398

(.164)Female 3.61 .58

Age

20’s(a)

24.982 .061

3.31 .21

1.484
(.210)

30’s(b) 3.67 .34

40’s(c) 3.63 .42
50’s(d) 3.57 .86

60’s and above 
(e) 3.58 .48

Monthly 
income

Less than 1.67 
million   KRW (a)

2.569 .129

2.90 .08

5.234
(.000)***
a<e,f,c,b

,d

More than 1.68 
million KRW – 
less than 1.99 
million KRW (b)

3.55 .32

More than 2 
million KRW – 
less than 2.99 
million KRW (c)

3.59 .37

More than 3 
million KRW – 
less than 3.99 
million KRW (d)

3.41 .44

More than 4 
million KRW – 
less than 4.99 
million KRW (e)

3.85 .52

More than 5 
million KRW   (f) 3.79 .26

***p<.001

Table 6. Difference in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6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직무 몰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값이 .346으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34.6%
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회귀식
이 적합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5.884, p<.000). 자기 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보

면, 자기 효능감(β=.739, p<.001)은 직무 몰입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
무 몰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
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
ed coefficient

Standa
rdized 
coeffic

ient t Significa
nce level

B Standard 
error β

Job 
involvement

Constant .303 .249 1.220
*** .000

self-efficacy .946 .071 .739 13.26
2*** .000

***p<.001

Table 7. Effect of Art Psychology Counselors’ 
Self-Efficacy on Job Involvemen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
이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
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40대가 월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
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성별에서는 관계없이 동
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 및 월 소득수
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40대, 
500만원 이상 집단이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심리상담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
입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직무 몰입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수준에 따른 직무 몰입은 500만
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몰입은 성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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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으며,월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하게 평균차이가 
나타나 500만원 이상 집단이 직무 몰입을 높게 지각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예술심리상담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 요인은 
직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몰
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몰입[5]과 자기
효능감의 연계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선행
연구[6]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한 
연구를 통해 예술심리상담사의 직무 수행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의 필요성이 나타났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심리상담사의 역할 수행을 높이기 위해 직무 몰입,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교육, 상담프
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콘텐츠 연구개발 등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상담사 측면에서 내
담자의 마음의 치유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개인변인인 자기 효능감을  통한 직무 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활동과 관
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심리상담의 효과와 사례연구에 관
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상담사의 
개인변인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직무 몰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술심리상담사의 상담성과 
향상을 위한 개별적인 직무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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